
인원감축이 사기저하 부른다!
일본, 희망․조기퇴직 우대제도와 해고로 우수인력 유출

일본기업의 50%가 인원감축을 동반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나 50%는 종업원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일어난 

것으로 나타났다.

일본 후생노동성의 외부단체 <일본노동연구기구>가 조사한 <사업재구축과 고용에 관한 조사>에 따르면, <

최근 3년간 인원감축을 실시했다>고 응답한 기업은 17.5%, <현재 인원감축 실시중>이 25.4%, <인원감축 실

시 예정>이 9.0%로 모두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복수응답으로 인원감축의 방법에 대해서는 <자연감소>가 91.6%로 가장 많았고 <채용억제>가 76.9%, <희

망․조기퇴직우대제도 창설>이 34.2%, <해고>는 6.9%에 머물렀다.

소재 관련 제조기업에서는 <자연감소>가 83.6%였고 <채용억제>가 83.6%, <희망․조기퇴직우대제도 창설>

이 35.6%, <해고>가 8.2%로 나타났다.

인원감축의 이유는 <현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>이 36.4%, <장래 표면화 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

움 때문>이 35.8%, <단지 현재의 일시적인 수익저하에 대처하기 위해>가 17.0%를 기록했다. 소재 관련 제조

기업에서는 각각 49.3%, 30.1%, 9.6%를 나타냈다.

사업재구축 전략 형성의 배경과 인원감축의 실시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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† 항목마다 <영향이 아주 크다>, <영향이 크다>, <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>, <영향이 적다>, <영향/관

계  없다>의 5개 중 1개를 선택

‡ 그래프는 <영향이 아주 크다> 또는 <영향이 크다> 선택 기업의 비율

<경영전략상 특기 분야를 특화해 수익향상을 꾀함>은 전체 8.2%, 소재 관련 제조기업에서는 8.2%인데 반

면, 운수․통신 부문에서는 19.7%로 전략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인원감축의 영향은 <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됐다>고 응답한 기업이 51.5%로, 소재 관련 제조기업은 67.1%에 

달했다. 

<종업원의 노동시간 증가>가 45.8%였고 <종업원의 생산성 향상>이 35.9%, <우수한 인재의 유출>이 

33.0%로 나타났는데, 소재 관련 제조기업에서는 각각 3.2%, 24.7%, 41.1%를 보였다.

특히, 희망․조기퇴직 우대제도와 해고로 인원을 감축한 관련기업에서는 사기저하와 우수한 인재가 유출됐

다는 응답이 많았다. 



사업재구축 예정인 기업이 <전략적 배경>으로 회답한 항목에서 <영향의 정도>에 대해 <인원감축을 한 기

업>과 <인원감축을 하지 않은 기업>과의 차이는 <시장의 성숙화 및 수요부진> 항목에서 차이가 분명해 시

장이 성숙화한 산업에서 인원감축이 전략의 큰 요소가 되고 있다.

일본 후생노동성의 외부단체 <일본노동연구기구> 가 조사한 <사업재구축과 고용에 관한 조사>는 2002년 

1-2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 약 1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보내 1683사에서 회답을 받아 조사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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